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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작년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래 1년이 넘은 현재까지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백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응해 국가기록원은 정부 차원의 백서 
제작을 위한 기록물 수집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서도 독자적인 
코로나 백서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재난백서는 단순한 상황에 대한 정리일 
뿐 대응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포함되지 않아 이후 유사 재난이 발생 시 참고하여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자료 대부분을 일부 전문가들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백서 구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기록물 즉, 기관의 웹 
문서, 인터넷 뉴스, SNS 기록물 등을 자동으로 수집⋅분석함으로써 시민들과의 상호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백서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백서와 온라인 미디어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한다. 특히 기존의 감염병 관련 백서를 참고하여 백서의 4대 속성에 부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실제 구축예시를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일부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하향식의 백서가 아닌 시민의 반응을 수렴하고 기록화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선제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정 활동 기록 및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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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est in the “Corona White Paper” is increasing, as it has been prolonged to more than 
a year since the first confirmed COVID-19 case.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began collecting 
records for the production of government-level white papers, and some local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are preparing to establish their corona white papers. However, the existing 
disaster white paper simply presents a summary of the situation and does not include the 
analysis or evaluation of the disaster response results, making the established measures unsuitable 
for similar disasters. In particular, most of the data are collected and analyzed manually by 
some experts, which is costly and time-consuming. This study presents a plan to build a 
white paper that can reflect a mutual understanding with the citizens by automatically collecting 
and analyzing online records, namely, records from institutional websites, online news platforms, 
and social media record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white papers and online media 
were analyzed; guidelines that match the four attributes of the white paper by referring to 
the existing white paper on infectious diseases were presented; and their effectiveness through 
actual construction examples were verified. Moreover,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effective 
preemptive countermeasures in the event of a novel disaster and maximize the record and 
promotion of corrective activities by collecting and recording reactions from citizens. 
Furthermore, the study helps eliminate unilaterally drafted top-down white papers. ▪이 논문은 2021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

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809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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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COVID-19(Coronavirus disease-2019, 이하 코로나-19)’의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래 1년이 넘은 현재까지 팬데믹(Pandemic)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

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재난지원금’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재난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정책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활동들은 ‘백서’라는 형태로 기록되어 유사 재난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재난백서의 작성 근거와 필요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 70조에 명시되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제4항: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재난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난백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난백서인 ‘코로나 백서’에 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가기록원은 

전 중앙행정기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록화 지원 가이드’ 공문을 배포하여 코로나-19 관련 

기록물을 수집, 보존하는 데 힘쓰고 있다(동아일보, 2020a). 이는 1년 가까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쌓은 범정

부 대응 경험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중요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하며 정부 차원의 백서 제작의 기초 작업에 해당

한다. 그 밖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도 독자적인 코로나 백서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동아일보, 

2020b; 김영근, 2020; 김재호, 2020; 김종범, 2020). 

기존에도 재난백서를 구축한 사례는 다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5년 중동에서 유입된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라는 감염병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총 31종의 메르스 

백서를 출간하였다. 한 사건에 대해 이처럼 많은 양의 백서를 출간한 사례는 한국 사회에서 전무 한 일이었으나, 

당시 발행된 메르스 백서들 대부분은 질병에 대한 정의나 확진자 발생 현황 정보와 같이 백서 간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재난 확산 현상이나 대응 과정에 관한 평가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응사례, 대응일지 

등의 지자체별 자체 기록과 사진 중심의 보도자료와 같이 기술적인 형식과 자료들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한계를 보였다(홍승혜 외, 2020). 이러한 백서는 단순한 상황에 대한 기록일 뿐 대응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포함되지 않아, 이후 유사 재난이 재발한 경우 실제 대응 결과를 참고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재난백서의 목적이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하여 동일한 패턴의 재난 발생 방지에 있음(홍원화, 2014)

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원인과 배경, 수습 시의 문제점, 재발 방지 계획 등이 담긴 백서는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되

지 않고 있으며(유인술, 2015),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하기에도 

부족한 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백서 구축이 특정 전문가들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백서 집필에 필요

한 기초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드는 한계가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untact) 즉 비대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웹사이트

와 더불어 뉴스나 소셜미디어 등의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재난 대응 정책 및 방역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이러한 수단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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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SNS)를 통해 재난 이슈가 빠르게 생성, 확산하고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이용자와 직접 소통함으로써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고(두효철, 김건, 오효정, 2019)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백서 구축 시 온라인 기록물을 자동으로 수집, 분석한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재난백서 

집필 과정에서의 수작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웹 기록물뿐 아니라 

인터넷 뉴스, SNS 등의 온라인 기록을 포착함으로써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일반 시민들의 

의견과 평가를 수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부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하향식의 백서가 

아닌 온라인 기록을 기반으로 시민의 반응과 소리를 반영하고 여러 계층의 맞춤형 대응과 소통의 도구로 활용 

가능한 백서 구축에 일조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백서와 기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목적에 따른 백서 특성을 살펴보고, 

백서가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파악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백서 구축을 위한 원시자료(raw data)로 온라인 

기록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둠에 따라 기록학 관점에서 웹 아카이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재난 발생 시 가동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대응 프로세스에 따라 생산되는 온라인 기록물의 유형

과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재난백서 구축을 위해 포함해야 할 재난기록의 범위를 설정하고 자동으로 수집 

가능한 기록을 선별하고자 한다.

셋째, 앞서 선정된 온라인 기록물을 활용한 재난백서 반자동 구축모델을 제안한다. 기존의 감염병 관련 백서를 

참조하여 구축 대상 재난의 특성과 백서의 기술(description) 요소를 반영한 스토리보드를 제시한다. 이후 작성지

침을 통해 목차별로 활용 가능한 온라인 기록물과 백서의 4대 속성에 부합한 집필 방안을 기술하고 실제 구축예시

를 제시함으로써 모델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는 온라인 기록물을 활용한 재난백서 구축방안에 주안점을 둔 연구로, 연구에 앞서 백서와 온라인 기록

물 아카이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백서에 대한 선행연구이다. 김은미 외(2013)는 백서 중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백서 발간의 목적과 배경, 양식, 주요 내용과 기조 변화, 수립 및 활용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해당 연구는 백서의 정의 및 기능을 정리하였고, 백서의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사회와 일반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홍승혜 외(2020)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생성된 백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도 주의적 관점에서 발간과정을 해석하고 이를 지적하였다. 해당 연구는 백서의 요건을 정의하고, 실제 메르스 

백서가 내용적 측면에서 부족한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재난백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온라인 기록물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웹과 더불어 ‘공적’ 미디어인 뉴스와 ‘사적’ 미디어인 

SNS 기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이들에 대한 아카이빙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웹 아카이빙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집 방법 자체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김광영 외(2011)는 자원의 아카이빙 수집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존의 웹 크롤러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웹 정보자원을 수집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수집 도구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였으며, 서동민과 정한민(2013)은 RSS(Rich Site Summary)와 Google 

Search API를 통해 기존 웹 크롤러의 문제를 해결하고 RMI(Remote Method Invocation)와 NIO(New Input/Output)

을 활용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네트워크 연결을 최소화해 빠른 크롤링 기능을 제공하는 분산형 웹 크롤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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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디어 아카이빙에 관한 연구는 주로 메타데이터와 이슈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정성숙(2012)

은 특정 국내 인터넷 언론을 선정하여 보도 기사의 처리 과정에서 단계별로 생성되는 기록정보와 그에 해당하는 

기술 요소를 추출하였고, 국내외 메타데이터 표준 사례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기록 관리 분야에서의 

대중매체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정상준, 윤보현, 오효정(2018)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언론 

보도자료에 나타난 대통령기록물 관련 사회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언론사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중점 이슈의 구성 및 매체 성향에 따른 보도 특성을 파악하였다.

소셜미디어 아카이빙에 관한 연구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귀영과 김지

현(2015)은 소셜미디어가 갖는 기록학적 가치를 조명하고 해외 기관의 아카이브 사례를 분석한 후 중앙행정기관

의 기록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셜미디어 기록의 획득과 아카이브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정은과 이지원(2017)은 

소셜미디어는 공공기록으로서 보존되어야 함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아카이브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유호선, 명현, 오효정(2017)은 SNS 중 하나인 트위터의 이슈 생존 주기 내의 질적인 분석을 통해 재난 

대책이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김태

영 외(2019)는 공공기관의 SNS 기록을 아카이빙을 위한 수집 및 보존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소셜미디어의 

유형별 특징과 그에 따른 수집방안과 보존모형을 제안하였다. 

상기한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기존의 백서 관련 연구들은 백서에 대한 정의와 특성과 같이 학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을 뿐 실제 구축 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며 기록학 관점에서의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온라인 미디어 아카이빙 역시 다양한 관점과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 

역시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였을 뿐 수집된 기록을 활용해 새로운 기록으로 재생산하거나 분석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연구는 미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백서의 특징과 웹 아카이빙 방법을 

착안, 기록관리 및 보존 차원에서의 백서의 의미를 고찰하고 재난백서의 특징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재난백서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단순 온라인 기록의 수집을 넘어 백서의 속성에 부합하는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실제 백서 구축에 적용한 예시를 제시하여 실효성 높은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백서와 기록

백서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가 정치, 외교, 경제 따위의 각 분야에 대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든 보고서(국립국어원, 2016)이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백서는 20세기 이후 

국제 정세의 변화와 정부 구조의 복잡화로 인한 부처 간 공통의 관심사가 증대함에 따라 발간되었으며, 정부에서

는 공통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정부 보고서인 백서를 출간하기 시작하였다(김은미 외, 2013). 이처럼 백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보고서이며 변경 불가능한 정책적 약속이기보다는 참여 민주주의의 도구이다(Doerr, 

1971). 무엇보다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의회와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 교환과 분석을 

촉진할 수 있다(Doerr, 1981). 즉, 백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홍보하며 국민의 이해를 돕는 반면, 정책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홍승혜 외(2020)는 백서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속성으로 <표 1>과 같이 ‘사실성’, ‘소통성’, ‘실질성’, ‘지속성’을 

제시하였다. 그중에서 ‘사실성’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거짓 없는 사실 그대로의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백서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속성이다. 백서는 정책을 시행한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그 정책을 따르는 일반 

시민들과의 상호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대응 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긍‧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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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함께 기술됨으로써 향후 같은 재난 발생 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성’을 갖춰야 한다. 

또한, 백서가 정책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작됨에 따라 ‘소통성’ 또한 중요하다. 

특히 재난백서의 경우, 재난이란 긴급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되

어야 함은 더욱 자명하다. 그럼에도 기존에 구축된 백서 대부분은 ‘소통성’이 가장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인술, 2015). 

조건 내용

사실성 기존의 정부 프로그램과 정책 또는 향후의 전망을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로 전달해야 함

소통성
정책변화에 대한 제안은 국민과의 소통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함

정책의 효율성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역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에서야 가능함

실질성 백서에 담긴 내용은 행정처리와 정부 정책의 조정과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함

지속성 백서에 담고 있는 내용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호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지속할 수 있어야 함

<표 1> 백서의 속성(홍승혜, 2020) 재구성

한편, 기록관리학 관점에서 보는 백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에서 정의하는 기

록물에 포함되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이슈를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이는 한 시대의 생활상을 담아

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보존의 중요성 또한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백서는 

발간하는 부처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표 2>는 국내 중앙부처에서 발간되는 주요 백서들과 발행 목적 및 특성을 정리한 것으로,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정책 및 동향분석’ 관련 백서로, 주요 정책의 내용, 변화, 동향, 성과 등을 

정리하여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를 기술한다. 이는 백서의 속성 중에서도 사실성에 초점을 둔 백서로, ‘국채백서’, 

‘행정안전백서’, ‘지방의회백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향후 정책 과제와 방향 제시’ 관련 

백서로, 앞선 유형과 마찬가지로 실제 대응 과정에 대해 사실성을 기반에 두고 향후 정책 과제와 방향을 제시함으

로써 정부 정책의 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해양수산백서’, ‘해양환경기준백

서’, ‘환경백서’ 등 가장 많은 종류의 백서가 이에 속한다. 세 번째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 유형은 백서의 

속성 중 지속성과 소통성을 초점에 둔 백서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성과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작성된다. 마지막 유형은 ‘재난 발생 및 대응 사례분석’으로 재난극복 지원 간 제기되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유사 사례 발생 시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 작성된다. 이 유형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재난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앞선 세 가지 유형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포함된다. 이와 관련된 백서는 ‘국방재난대응백

서’, ‘AI백서’, ‘메르스백서’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상기한 4개 유형 중 마지막 유형인 ‘재난 발생 및 대응 사례분석’의 재난백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난백서는 재난안전법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제4항과 제5항1)에 의거

해 그 작성의 필요성과 신속함이 강조되며, 재난백서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유사한 재난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재난백서는 기존의 정부 프로그램과 정책만을 나열하

는 등 사실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유사 재난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백서의 실질성과 소통성, 지속성을 보강하기 위한 개선된 작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제5항: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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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발간목적 백서 예시 발간부서

정책 및 동향분석

∙국채시장의 발전과정, 주요 정책변화, 동향을 작성 국채백서 기획재정부

∙정책성과 평가 및 보고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제도개선 사항, 재정 운용, 사업 실적 및 성과 보고 고용보험백서 고용노동부

∙청소년관련 정책추진 현황 및 관련 통계 등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주요정책의 내용 및 성과 정리

∙지방의회의 운영현황 및 활동 성과를 정리⋅분석

행정안전백서

지방의회백서
행정안전부

향후 정책 과제와 

방향 제시

∙정책의 목표와 추진 성과 보고

∙국내에 설정된 해양환경기준의 내용과 기준설정 과정 

및 근거를 정리하여 기준을 활용할 때 도움이 되도록 

작성

해양수산백서

해양환경기준백서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 및 연구개발 현황, 국내외 연구 동향과 전망 

등 우리나라 분야별 전반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 수록

생명공학백서

과학기술 통계백서

인터넷백서

원자력백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이슈, 동향, 정책 기조 및 현황을 중심으로 주요성과 

정리 

∙향후 정책 수립의 기반으로 활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저작권 백서

문화정보화 백서

애니메이션산업 백서

캐릭터산업 백서

만화산업 백서

체육백서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환경정책의 목표와 추진 성과 보고 

∙국제동향 및 여건 변화 소개 

∙향후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 제시

환경백서 환경부

∙정책 및 기술⋅기업 동향과 전망, 대응 전략 제시 뿌리산업백서 산업통상자원부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

∙정책 및 성과 보고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
외교백서 외교부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 

∙통일에 관한 관심 확대
통일백서 통일부

∙국방 현안 및 국방정책 추진실적 보고 

∙국제적 신뢰 조성 및 군사 협력 증진, 국방 운영의 투명성 

제고 

∙국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국방백서 국방부

∙교육 정보화 이해 도모

∙사업성과 보고 
교육정보화백서 교육부

재난 발생 및 

대응 사례 분석

∙재난극복 지원 간 제기되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하

여 국방부 및 각 군 재난업무담당자가 유사 사례 발생 

시 전문성 확보

국방재난대응백서 국방부

∙과거 AI 발생 및 대응 사례분석, 선진국의 방역체계 조사,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

는 데 목적

AI백서 농립축산식품부

∙2015년 메르스 유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정, 대응평가 

및 교훈과 제언
메르스백서 보건복지부

∙항공안전감독 결과를 수록한 안전백서

∙안전정보를 공유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 안전증진에 

활용

항공안전백서 국토교통부

음영표기: 재난 발생 및 대응 관련 백서 사례

<표 2> 발간목적에 따른 백서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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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웹 아카이빙

웹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활용하는 웹사이트⋅블로그⋅
SNS 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로 정의되고 있다. 

웹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에 기인해 공공기관에서 시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

로 활용되며, 웹 관련된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웹 기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웹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웹 아카이빙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주안점을 둔 ‘온라인 미디어’란 기존 웹 기록에 뉴스 미디어와 소셜미

디어 기록을 포함하는 것으로, 뉴스 미디어는 신문, 지상파TV, 케이블TV, 인터넷 뉴스 등 신문사, 방송국, 출판사, 

통신사에서 대중에게 보도되는 자료로 ‘공적’ 영역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의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도구와 플랫폼을 뜻하는 것으로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 가장 

대표적인 소셜미디어로는 블로그(Blogs), SNS, 메시지 보드(Message Boards), 팟캐스트(Podcasts), 위키스(Wikis), 

비디오 블로그(Vlog) 등이 있다(FKII 조사연구팀, 2006). 

웹 아카이빙의 대표사례 중 하나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오아시스(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OASIS)는 2005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수집‧보존 프로젝트

로써, 세월호를 비롯해 다양한 재난 관련 사건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오아시스는 코로나-19 

관련 아카이브 구축하기 위해 코로나-19 발생 시점(’20.1.20)부터 관련 웹 자원을 지속적으로 수집 중이며, 국제 

인터넷 보존 컨소시엄(IIPC, International Internet Preservation Consortium)과 연계하여 국제적인 공유 및 협력 

활동 수행하고 있다. 김학래(2020)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국가 전반에 걸친 사건과 영향을 기록하고, 기록된 자원

을 재사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현시키기 위해 ‘코로나-19: 우리의 기억’이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뉴스 미디어와 웹 기록을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한편, 두효철 외(2017)는 웹 기록물 중 SNS를 

신속성과 확정성이 높아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고 하였으며,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SNS를 통해 피해자의 상황 파악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근접한 시각에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전달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SNS의 특성은 개개인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백서의 소통

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SNS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한다면 시민과의 상호이해를 강화할 수 

있고 백서의 지속성을 보완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온라인 기록을 활용하여 정책의 조정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백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온라인 기록의 특성이 백서의 4대 속성을 만족시키는데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연구 대상 범위로 뉴스 미디어는 자동 수집을 허용한 인터넷 신문을, 소셜미디어 역시 

open API 등을 통해 자동 수집이 가능한 SNS인 트위터를 선정하였다.

3. 재난백서 구축을 위한 기록물 분석

3.1 재난 대응 프로세스 및 기록물 유형 분석

앞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백서는 현재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리하여 기록화한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대응 과정 중 생산하는 기록물은 백서 구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기관의 업무는 대응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코로나-19 재난 대응 체계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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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심각단계의 재난대응체계(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기관’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

앙방역대책본부’, ‘범정부지원본부’를 산하에 두고 그 밑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인 전국 지자체의 지역방역

대책반을 운영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재난의 현황과 

대응에 관한 기록들을 작성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지방의 재난에 대한 관련 기록을 

생산하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수습 및 복구 활동을 

진행하고, 수용범위를 넘어서면 중앙에서 병상, 인력, 물자 등의 자원을 지원하며, 이에 관한 재난 대응 기록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재난 대응 과정에서 생산되는 온라인 기록물은 연속간행물, 매뉴얼, 단행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

다(한희정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한희정 외, 2017)에서 제시된 온라인 기록물을 재난 대응 단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감, 연보, 잡지, 저널, 학술지, 논문, 

소식(지)와 같이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연속간행물 유형과 기술서, 연구보고서, 사업보고서, 성과보고

서 등과 같은 보고서 형식의 기록, Q&A, 지침, 문답집, 요령, 교본, 답변집, 가이드라인 등과 같이 매뉴얼 형식으로 

생산된 기록으로 구별된다. 그 밖에도 단행본, 소책자, 편람, 통계, 법령을 비롯해 보도자료, 일반문서, 사례집, 

교육, 자료집, 참고자료, 특허, 상황 문서 등,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된 기록들이 생산됨을 파악하였다. 특히, 

현재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행 대비 관리 지침’ 등과 같은 가이드라

인 형식의 기록이 다수 작성되는데, 이러한 대응 지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신생아, 영아, 소아 청소년, 선별진료

소 및 검역, 의료기관, 입원⋅격리자, 진단검사비,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관 및 사회 복지시설, 학교 

등의 시설별 지침과 검체 채취, 폐지물, 소독 및 방역, 정신건강, 사회적 거리 두기, 개인 방역, 집단방역 등의 

행위별 지침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과 세분된 분류별로 생성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백서 구축에 포함되어야 할 기록물을 <표 2>에서 살펴본 ‘재난 발생 및 대응 사례분석’ 

관련 백서의 사례를 통해 선별하여 <표 3> 하단에 예시하였다. 예시한 기록 유형은 재난의 흐름과 이슈를 파악

할 수 있는 기록과 재난 상황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포함한 기록들이며, 이 중 상당수는 웹으로 공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공공기록을 자동으로 확보해 정리함으로써 백서의 사실성을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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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단계

형식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연속간행물 - - 뉴스레터, 알리미, 동향

연감, 연보, 잡지, 저널, 학술지, 

논문, 소식(지), -사(역사), 정

보지(집), 시리즈, 일람, 월보, 

vol. 총람, 백서

단행본 - - - 사례집, 수기집, 모음집, 서식집

보고서

기술서, 연구/사업/계획/분석

/조사/정책/기획/전략/참가 

보고서

일일상황보고서 성과/평가/결과보고서

매뉴얼 - -

매뉴얼, Q&A, 지침, 가이드

북, 문답집, 요령, 교본, 답변

집, 가이드라인, 길잡이, SOP, 

길라잡이, 안내서, 설명서, 표

준, 방법, 기준, 실무, 규격, 교

안, guide, 수칙, 절차, 처치, 

업무편람

-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훈령, 판례집, 규정, 규범, 강령
- - -

특허 특허정보 - - -

보도자료 - -
설명자료, 해명자료, 브리핑

자료, 공시자료
-

기타 -

교육(교재), 사례집, 소책자, 

자료집(사료, 연혁집, 해설

집), 참고자료(도감)

일반문서(내역서, 증명서, 예

산서, 목록), 기타(리플렛, 포

스터), 통계(현황, 집계, 표, 추

계, 일람표, 실적, 추이)

-

백서 작성에

참고해야 할 

기록

연구/사업/계획/분석/조사/

정책/기획/전략/참가 보고서
교육(교재), 사례집

뉴스레터, 알리미, 동향, 일일

상황보고서매뉴얼, Q&A, 지

침, 가이드북, 문답집, 요령, 교

본, 답변집, 가이드라인, 설명

자료, 해명자료, 브리핑자료, 

공시자료통계

성과/평가/결과보고서

<표 3> 백서 구축 시 활용 가능한 재난 대응 단계별 온라인 기록물 

3.2 수집 가능한 온라인 기록물 분석

3.1 절에서 분석한 기록물들은 주로 전자문서시스템 혹은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규격화된 전자문서 

유형으로, 재난 대응 업무 담당자를 비롯해 공공기관 내부 이용자들 간에 교류되는 기록들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에는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기록물도 다수 생산, 공개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응 활동을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지방자

치단체마다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를 신설하였으며, 시민들은 이러한 공공기관 대응 사이트와 더불어 뉴스나 

SNS를 통해 재난 이슈를 빠르고 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재난백서 작성 시 이러한 온라인 공개 기록을 

활용하면 다양한 계층의 반응과 의견을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분석하여 후속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백서 개발을 위해 수집 가능한 온라인 기록물의 유형과 특성이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 구체적인 

재난 대응 사이트를 선정, 게시된 각각의 온라인 기록물의 특성과 수집 가능성, 기준 등을 도출하고 백서의 소통성

과 실질성, 지속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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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재난 관련 웹 기록물

재난 관련 웹 기록물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기록의 주 생산부서인 ‘중앙방역대책본

부’(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 -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를 분석하였다. 이는 

현재 비대면 상황에 있어서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사이트로, 웹페이지의 구성은 ‘바로알기’, ‘발생 동향’, 

‘뉴스&이슈’, ‘홍보자료&FAQ’, ‘피해지원정책’, ‘공지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7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기록 유형 및 특징으로는 <표 4>와 같다.

기록 종류 기록 형식 백서 구축 시 활용 가능 정보

바로알기

코로나 19란? html, image 코로나-19 정의, 분류, 특징 소개

대한민국 방역체계 html 정부 대응체계, 해외유입 방역관리체계,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관련 내용 소개

환자치료 및 관리 html
사례 정의 및 검사대상,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 확진환자 치료 및 지원, 격리해제 
관련 내용 소개, 저작권 공공누리의 제1유형

예방 조치 안내 html, image, link
국민 행동수칙 준수, 국민안심병원 이용, 어린이 노약자 등 집단시설 이용관련 내용 
소개

발생 동향

국내 발생 현황 html
누적 확진자 현황, 해외유입환자현황, 누적 검사현황,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신규확진자 
현황,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확진환자 내 일일 및 누적 격리해제 추세, 확진자 
성별 현황, 확진자 연령별 현황 제공

국외 발생 현황 html
전체 국가 발생 현황, 주요 발생 국가 주간 동향, 주요 국가 확진환자 및 사망자 현황 
비교, 주요국가 검사 건수 및 확진자 발생 현황 제공

시도별 발생 동향 html
시도별 발생 동향을 누적 확진환자, 전일 대비 증감, 격리중, 누적 격리해제, 사망자, 
10만명당 발생률로 나누어 표, 그래프 등으로 제공

확진환자 이동경로 html 확진환자 이동경로 제공, 확진자와의 접촉날이 14일 경과 시 비공개처리

뉴스&이슈

보도자료
html, hwp, pdf, 

link
국내 발생 현황 등 정례브리핑의 보도자료와 각 언론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 및 
설명을 제공

코로나 19팩트&이슈체크 html, link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의 여러 이슈들에 관한 팩트와 이슈체크를 제공 (코로나-19 
팩트의 경우 저작권에 따라 수집 불가, 이슈 체크는 저작권 공공누리의 제1유형)

공적 마스크 공급현황 html, image 2.28~7.13 기간 동안의 공적 마스크 수급 상황 제공

일별 브리핑 이슈 모아보기 html, image
초기 발생(1.20~2.17),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2.18~5.5), 생활방역전환기(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5.6~)로 기간을 나누어 일별 브리핑 이슈를 제공

홍보자료

홍보자료 html, link
일반인, (학)부모,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자가격리자, 의료기관, 집단 및 당중이용시설, 
기업 및 시장으로 나누어 관련 대응자료 및 지침 등 안내

FAQ html
병원체 정보, 증상, 검사, 치료 및 예방, 접촉자 및 확진환자, 격리 및 격리해제, 격리입원 
치료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청소 및 소독, 임신과 출산, 기타로 
나누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

피해지원정책
html, hwp, pdf, 

link, image
일반인(대국민), 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기업, 의료기관, 발생지역으로 나누어 피해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공지사항
html, hwp, pdf, 

link, image

일반인,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자가격리자, 의료기관,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지자체, 
기업 및 시장, 사회적 거리 두기로 나누어 공지사항에 관한 정보 제공 (저작권 공공누리
의 제1~4유형)

사회적 
거리 두기

거리 두기 체계 개요 html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및 다중이용시설과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주요 방역 조치를 제공

단계별 실행방안
html, hwp, 
pdf image

단계별 설명자료와 그에 해당하는 홍보자료를 제공

주요시설⋅활동 조치사항
html, hwp, 
pdf image

시설별 설명자료와 그에 해당하는 홍보자료를 제공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수칙
html, hwp, 
pdf image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수칙에 관한 설명자료와 그에 해당하는 홍보자료를 제공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html, hwp, 
pdf image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에 관한 설명자료와 그에 해당하는 홍보자료를 제공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html 전국 시도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을 시각적으로 제공

노랑색 음영: 공공누리의 제1유형
회색 음영: 공공누리의 제4유형

<표 4> 백서 구축 시 활용 가능한 재난 웹 기록물 예시(질병관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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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된 항목의 모든 온라인 기록물에는 html이 포함되며, 다수의 기록물은 hwp, pdf, image, link의 형태로 파악

되었다. link의 경우 관련 부서의 블로그나 문서, 또는 동영상으로 연결이 되며 다양한 포맷의 기록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image가 많이 포함된 형태의 기록물을 자동 수집하여 활용한다면 시각화의 부분에서 많은 도움

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백서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HTTP 형태의 웹을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정상준 외, 2018; 두효철 외, 2017). 

첫 번째는 웹 크롤러를 사용하여 웹에서 특정 사이트의 웹 문서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법으로, 크롤링에 필요한 

Ranking 등 주요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Open API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Open API의 경우 웹을 운영하

는 운영 주체가 정보를 제공해야만 사용 가능한 수집 기술로, 주로 RDB 테이블과의 매핑 기능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pen API를 이용하여 뉴스 미디어와 SNS를 수집하되 Open API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웹 페이지의 

경우 HTTP의 형태에서 텍스트 정보를 python의 BeautifulSoup을 사용하여 선별 수집하고자 한다(정상준 외, 2018).

한편, 백서는 생성 후 궁극적으로 출판 혹은 공개가 목적인 기록으로, 수집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확보는 

필수 조건이다. 특히 본 연구는 자동 수집을 기반으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웹에 기재된 동일 형태로 활용 가능한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되, 저작권 활용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위 항목에서는 노란색 음영의 항목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으며 회식 음영의 항목은 공공누리의 제4유형으로 보호받고 있다.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를 해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다. 제4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제1유형과 동일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내용 변경도 불가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4유형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집을 진행하였다. 또한, 제1유형의 경우에도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구하므로 집필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는 제외하거나 출판 전 사후 허가를 받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수집해야 한다. 

3.2.2 재난 관련 뉴스 및 소셜미디어

공적 미디어로서의 뉴스 기사는 현 재난 상황에 주요 이슈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백서를 작성에 있어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여론을 수렴 할 수 있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실제 뉴스 미디어의 

예시로, 해당 기사를 수집할 때에는 우선 제목, 일자, 본문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또한, 동일 뉴스 기사를 

수집하지 않기 위해 URL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수집한 본문을 전처리한 후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추출된 명사에 

대해 워드 클라우드를 작성하는 등 이슈 키워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이슈 키워드 분석은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

고 시계열 그래프의 빈도나 피드백 빈도의 특이점에 대한 이슈를 파악하는 기술로(최두원 외, 2019), 이를 통해 

해당 미디어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의 주요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대응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한다.

<그림 2> 뉴스 미디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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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미디어로서의 소셜미디어는 현 재난 상황에 주요 이슈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반응을 나타내며, 이는 

백서 작성 시 특정 이슈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으로 수렴될 수 있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수집 대상으로 삼은 

SNS 메시지 예시로, 특히 ‘리트윗’과 ‘좋아요’와 같은 피드백 지수를 포착하고 계량화함으로써 미래의 정책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할 수 있으며(두효철 외, 2017), 뉴스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주요 명사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작성 등 이슈 키워드를 분석한다.

<그림 3> 소셜미디어 예시

3.3 재난백서 특성 분석

앞서 확인한 재난기록물을 활용해 백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재난백서의 특성과 구성을 확인하여 필수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내용을 정의해야 하며, 이때 백서의 4대 속성을 충족하기 위한 기록을 위주로 선정해야 한다. 

<그림 4>는 최근에 집필된 재난 관련 백서의 대표적인 사례인 ‘2018 메르스 백서’와 ‘2019 강원 동해안 산불 

백서’의 목차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재난백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론에서 백서의 작성이유와 

배경이 소개되고 재난의 배경 및 동향과 개요가 기술된다. 이후 본문으로 정부의 대응 체계와 대응 활동 및 운영에 

관해 내용이 서술된다. 다음으로 대응에 대한 평가와 언론에 대한 브리핑 및 피해복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며 

교훈과 제언으로 마무리된다. 이처럼 재난백서의 경우 서로 다른 유형의 재난일지라도 유사한 구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필수 기술 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입수하거나 수작업으로 수집한 자료에 의존해 기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대응평가 부분은 주로 기관 

자체나 전문가의 생각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백서의 소통성과 지속성이 다소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기존 재난백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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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기존 메르스 백서의 목차와 본 연구의 수집 대상인 코로나-19 관련 홈페이지의 온라인 기록을 대비한 

표로, 백서 집필 시 웹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하였다. 특히 감염병의 특성과 동향, 정부의 대응 

활동 부분은 기관에서 직접 작성 및 공개한 웹 문서를 거의 그대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듯 공공기

관이 생산한 온라인 기록물을 자동 수집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백서의 사실성을 충족하는 동시에 관련 기록을 

획득하기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2018 메르스 백서 목차 수집 대상 홈페이지

1. 서론 -

2. 메르스 특성과 국제동향
바로알기 > 코로나 19란?

발생동향 > 국외 발생 현황

3. 정부의 대응 활동

3.1 메르스 대응조직과 운영체계 바로알기 > 대한민국 방역체계

3.2 검역 바로알기 > 대한민국 방역체계

3.3 역학조사 바로알기 > 대한민국 방역체계

3.4 진단검사 바로알기 > 환자치료 및 관리

3.5 위기소통 바로알기 > 환자치료 및 관리

3.6 접촉자 관리 바로알기 > 환자치료 및 관리

3.7 집중관리병원 바로알기 > 환자치료 및 관리

3.8 격리병상 및 자원관리 바로알기 > 환자치료 및 관리

3.9 환자치료와 지역사회 진료 바로알기 > 환자치료 및 관리

3.10 지원과 보상 피해지원정책

3.11 국제협력
홍보자료 > 홍보자료

공지사항

3.12 메르스 대응 예산 공지사항

4. 메르스 대응평가

4.1 중앙 메르스 대응조직과 협력 체계 -

4.2 메르스 환자 발견과 역학조사 -

4.3 메르스 진단검사 및 격리병상 -

4.4 위기 소통과 확진 환자 발생 의료기관 정보공개 -

4.5 집중관리병원 방역 조치 -

4.6 지역사회의 메르스 대응

발생동향 > 국내 발생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뉴스&이슈 > 보도자료

홍보자료 > 홍보자료

피해지원정책

4.7 메르스 환자치료와 지역사회 진료

뉴스&이슈 > 보도자료

홍보자료 > 홍보자료

피해지원정책

4.8 사후 지원과 보상 피해지원정책

4.9 평가와 후속 조치 -

5. 메르스로부터 얻은 교훈과 제언 -

<표 5> 󰡔2018 메르스 백서󰡕 목차와 코로나-19 관련 기록 비교

한편 이러한 정부 홈페이지의 재난기록에는 일반 시민의 의견이나 반응을 확인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대응 

과정에 관한 시민의 평가와 사회적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후 시민의 설문평가나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하지만 

이 역시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모집단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도 대두된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와 SNS 기록을 자동 수집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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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기록물을 활용한 재난백서 반자동 구축방안

4.1 재난백서 구축모델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라인 기록물을 활용함으로써 재난백서 집필 과정에서의 수작업을 최소화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과 평가를 수렴해 백서에 포함시킴으로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시 대응 과정에 참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안하는 온라인 기록을 활용한 재난 대응 관련 백서 구축모델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재난백서 구축모델

먼저 작성할 재난의 특성과 백서의 기술 요소를 반영하여 스토리보드를 작성한 후, 그와 대응되는 기록물 선정 

기준과 범위를 정리하고, 수집할 온라인 미디어 및 원시 데이터를 선정한 후 수집한다. 다음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백서 작성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고 형태소 분석을 통해 명사를 추출하는 등의 전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그 후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사건을 탐지하기 위해 빈도 분석, 시계열 분석, 이용자 

만족도 분석, 키워드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의 분석을 진행한다. 이때 분석 결과를 각종 그래프와 워드 클라우드 

등의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여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스토리보드의 

구성에 맞추어 백서를 작성한다.

4.2 스토리보드 작성 지침 

본 절에서는 3장에서 선정된 재난 대응 관련 웹 기록물을 기반으로 백서의 4대 속성을 보강하는 백서 작성 

방안을 제안한다. <표 6>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스토리보드와 각 장의 구축방안, 보강되는 백서의 속성을 정리한 

것이다. 재난백서의 구성은 총 5장으로 각각의 세부목차를 제시하였다. 이는 앞서 재난백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감염병 대응 백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대응 사이트에 

공개된 웹 기록을 수집하여 재사용하여 작성하거나 재가공 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대응평가와는 다르게 

뉴스 미디어와 SNS에서 다뤄지는 이슈들을 포함하여 전문가 및 관련학계에서의 의견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이 ‘직접 작성’, ‘수집 후 재사용’, ‘수집 후 분석 및 시각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직접 작성’은 백서 생산 주체가 직접 집필해야 하는 부분으로, ‘1. 서론’, ‘4.3 전문가 및 관련학계 의견’, 

‘4.4 소결’, ‘5. 교훈과 제언’ 등 백서의 목적과 가치를 수립하는 내용이다. ‘1. 서론’은 생산 주체의 의견을 포함하

여 일정한 형식으로 작성한다. 특히 ‘4.4 소결’은 ‘4. 대응평가’의 다양한 의견을 비교하여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정리하는 장으로, 정책의 시행기관의 의견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온라인 기록물 활용 방안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백서에 반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백서의 ‘지속성’을 획득하게 된다. ‘5. 교훈과 제언’은 ‘3. 

대응 활동’과 ‘4. 대응평가’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이를 통해 향후 유사 재난 발생 시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성’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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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보드 구축방안
온라인 기록을 활용하여 

보강되는 백서의 속성

1. 서론
1.1 발간목적 직접 작성 실질성

1.2 백서의 구성 직접 작성 실질성

2. 특성과 개요

2.1 특성 수집 후 재사용 사실성

2.2 국제동향 수집 후 재사용 사실성

2.3 국내 동향 수집 후 재사용 사실성

2.4 지역 발생 동향 수집 후 재사용 사실성

3. 대응 활동

3.1 대응조직 및 운영체계 수집 후 재사용 사실성

3.2 대응 개요 수집 후 분석 및 시각화 사실성, 소통성

3.3 검역 및 방역 수집 후 재사용 사실성

3.4 집중관리병원 수집 후 재사용 사실성

3.5 역학조사 수집 후 재사용 사실성

3.6 접촉자 관리 수집 후 재사용 사실성

3.7 위기 소통 수집 후 재사용 사실성

3.8 시설 및 자원관리 수집 후 재사용 사실성

3.9 지원과 보상 수집 후 분석 및 시각화 사실성, 소통성

3.10 대응 예산 수집 후 재사용 사실성

4. 대응평가

4.1 뉴스 미디어 수집 후 분석 및 시각화 소통성, 실질성, 지속성

4.2 SNS 수집 후 분석 및 시각화 소통성, 실질성, 지속성

4.3 전문가 및 관련학계 의견 직접 작성 소통성

4.4 소결 직접 작성 지속성

5. 교훈과 제언 직접 작성 실질성

<표 6> 재난백서 구축을 위한 스토리보드

다음 구축방안은 ‘수집 후 재사용’이다. 이는 ‘2. 특성과 개요’, ‘3. 대응 활동’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주제에 대한 개념설명과 절차 및 수칙에 해당하는 온라인 기록을 선정하여 수집하고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반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때 저작권은 필수로 확인해야 하며, 수집 시 시각화 정보를 선별하여 

백서의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 2장은 재난에 대한 설명과 동향을 확인하는 장으로써, ‘2.1 특성’은 질병의 정의, 

분류, 병원체 정보, 전파경로, 잠복기 등을 기술해야 한다. ‘2.2 국제동향’, ‘2.3 국내 동향’, ‘2.4 지역발생동향’은 

각각 국외와 국내,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로 나누어 해당 재난의 환자 발생 수와 사망 정보 등의 통계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2.3 국내 동향’과 ‘2.4 지역발생동향’은 일일 단위의 세부적인 검사현황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1 대응조직 및 운영체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체계와 운영조직을 작성하는 장으로 설립 배경과 조직도 등을 포함하며, ‘3.3 검역 및 방역’은 검역의 

절차 및 수칙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에 관한 내용과 절차도 등을 기술해야 한다. ‘3.4 집중관리병원’은 선별진료

소 현황과 운영 시간, 장소, 운영지침 등을 제공하며, ‘3.5 역학조사’에서는 역학조사의 방법과 정보공개와 관련된 

지침 등을 포함하고 ‘3.6 접촉자 관리’에서는 접촉 의심자에 관한 관리의 수칙과 더불어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기술 원칙을 작성해야 한다. ‘3.7 위기 소통’은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와 지침 등 소통 방식을 기술하는 장으로 

수집된 대응 소식 및 보도자료의 유형을 분석하여 대응 활동 홍보 방법의 파악이 중요하다. ‘3.8 시설 및 자원관리’

는 거리 두기의 단계에 따라 변화되는 시설이용과 자원관리에 관한 정책을 작성하며, ‘3.10 대응 예산’은 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예산정책을 수집하여 예산 변화와 관련 이슈를 기술해야 한다. 이러한 집필 방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기록물을 위주로 수집, 분석함으로써 백서의 ‘사실성’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 구축방안은 ‘수집 후 분석 및 시각화’로, 본 연구를 통해 가장 큰 폭으로 자동화되는 부분이다. 주로 

‘3.2 대응 개요’, ‘3.9 지원과 보상’, ‘4.1 뉴스 미디어’, ‘4.2 SNS’가 이에 해당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시간의 순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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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분석해야 하고 시각화가 필요하다. ‘3.2 대응 개요’와 ‘3.9 지원과 보상’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보상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는 장으로, 수집된 기록들을 분류하고 통계치를 정리하여 재난 

상황의 흐름을 확인하고 기관의 대응 활동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4.1 뉴스 미디어’에서는 공적 

미디어에 나타난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야 하며, ‘4.2 SNS’에서는 사적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사건을 탐지하고 이를 추적하기 위해 이슈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온라인 기록 수집 및 반자동화 방안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며 이를 분석하여 추후 정책에 포함함으로

써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는 백서의 ‘소통성’을 강화하는 구축방안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을 반영할 수 있는 ‘지속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백서의 ‘실질성’까지 획득할 수 있다. 

4.3 제안 모델 검증(J시 코로나-19 대응 백서 구축 결과 예시)

본 절에서는 제안한 재난백서 모델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J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구축하였다. 먼저 스토리보드 순서에 대응하여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J시청 코로나-19 현황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corona/), J시청 보도자료(http://www.jeonju.go.kr/index.9is) 등, 수집 대상 기록을 

선정하였다. 해당 웹의 구조를 파악한 후 python의 BeatifulSoup 패키지를 이용하여 2020.01.01.~ 2020.12.31.의 

기간 동안의 html과 image 형태의 웹 기록을 수집하였다. 또한, 동일 기간의 뉴스 기록은 국내 최대 규모의 뉴스 

기사 DB를 제공하고 있는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를 활용하여 수집하였고, SNS 기록은 ‘J시’와 ‘코

로나-19’ 관련 질의어로 선정하여 python으로 구현된 open API(https://pypi.org/project/GetOldTweets3/)를 활용해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전처리 과정을 통해 확진자 정보 202건, 대응 활동 정보 857건, 뉴스 3,296건, 트위터 

2,422건을 수집, 제안한 작성지침에 의거해 ‘J시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구축하였다.2)

<그림 6>과 <그림 7>은 본 연구의 결과로 작성된 백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온라인 기록을 수집, 분석함으로써 

수렴된 일반 시민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이다. 백서의 목차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은 주로 ‘수집 후 

분석 및 시각화’를 이용하는 장으로, ‘3.9 지원과 보상’과 ‘4.2 SNS’를 예로 들 수 있다. 기관의 보도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한 대응 활동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이슈이며, 특히 조회 수가 높은 게시물은 해당 지원과 

보상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림 6>은 ‘3.9 지원과 보상’ 절에 기술된 J시청 보도자료 조회 

수 시계열 그래프로, J시청의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기간은 3월 초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해당 게시글은 전국 최초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이나 ‘해고없는 도시’, ‘착한임대운동’등의 지원에 관한 기사로, 이에 대한 높은 조회 수는 코로나-19의 초기

상황에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시작으로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함의한다.

<그림 7>은 ‘4.2 SNS’의 시각화 예시로, 수집된 트윗을 시계열에 대한 빈도와 ‘리트윗’, ‘좋아요’ 등의 피드백 

수치를 분석하여 반응도가 높은 시점의 이슈 키워드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빈도가 높은 이슈는 확진자와 관련된 

이슈가 대부분이며 J시 공무원의 관련 이슈도 대두되었다. ‘리트윗’이 높은 이슈는 확진자 관련 이외에 ‘착한 

임대운동’과 ‘해고없는 도시’에 관한 내용이며, ‘좋아요’가 높은 이슈는 리트윗과 유사하게 J시의 대응 활동에서 

대중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지원과 정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 ‘착한임대운동’과 ‘해고없는 도시’ 정책

은 출현 빈도와 비해 ‘리트윗’과 ‘좋아요’의 피드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J시에서 뉴스나 공문을 통해 수차례 홍보했던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정책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J시의 정책 소통 방식에 

 2) 구축된 백서 전체를 학회지에 수록할 수 없는 관계로, 추후 전북대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http://cultalab.jbnu.ac.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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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당시의 제공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홍보 방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그림 6> J시청_보도자료 조회 수 그래프 

<그림 7> 트윗 이슈 그래프

5. 결 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였고 이러한 재난 상황에 있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들은 유사 재난 발생 

시 참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수집되고 보존하여 백서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재난백

서는 단순한 상황에 대한 정리일 뿐 대응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한 패턴의 

재난 재발 방지에 무리가 있으며, 대응 과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긍‧부정 의견을 분석하여 후속 정책에 반영하기

에도 다소 부족했다. 또한, 백서 집필 시에 일부 전문가들의 수작업에 의존하여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기록물 즉, 기관의 웹, 인터넷 뉴스, 

SNS 기록물을 자동으로 수집⋅분석함으로 시민들과의 상호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백서의 구축모델을 제시하였

다. 특히 재난기록과 온라인 미디어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기존 백서와의 비교를 통해 백서의 4대 속성을 

갖춘 새로운 백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한 수집방안에 있어서 신뢰성 확보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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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 방식 대비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평가는 추후 백서 구축 담당자와

의 심층 인터뷰(FGI)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 기록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대형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이고 선제대응 매뉴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즉, 단순한 기관의 대응 활동의 진행 상황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반응을 분석하고 기록화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

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대응평가 과정을 통해 정책추진 시 발생한 돌발변수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효율적

인 대응 방식 및 지향점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작성한 하향식 기술 방식이 

아닌 시민의 반응과 소리를 수렴하고 맞춤형 대응과 소통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후속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백서를 작성 할 수 있다. 동시에 재난백서 작성 시 기관, 뉴스 미디어, SNS에서의 이슈 차이를 

분석하여 지역별⋅세대별⋅분야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시정 활동 기록 

및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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